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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정부는 제조 후 26년이 지난 LPG용기를 의무적으로 폐기하는

‘LPG용기 사용연한제’를 석달만에 백지화하는 법령을 개정

ㅇ LPG용기 제조업체들이 강력 반발하며 오는 11월부터 용기

공급을 중단하고 유통용기의 안전성 문제도 함께 제기

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□ LPG용기 사용연한제 개정은 동절기 LPG용기의 수급 대란을

피하고, 서민층 연료사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

* LPG용기 수급불균형 발생, 서민층 용기 교체비용 부담 과다, 용기제조

기술 발전에 따른 안전성 확보 등을 이유로 제도개선 요구가 증가

□ 정부는 LPG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, 용기 제조업체의

의견을 전부 반영하여 개정하기에는 불가피한 점이 있었음

□ 향후 사용연한제 개선에 따른 용기 안전관리 강화와 LPG용기

안정공급 등을 위해 제조업체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임

※ 관련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장 조웅환(02-2110-5441)


